
불교계 인사를 초청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경제 위기속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국가신용도가 상승

하고 국제사회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득 분배와 서민

복지가 한층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불교계 역시 함께 발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